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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MF, 이란전 장기화 경고…"전쟁 내년까지 가면 세계경제 더 악화"

등록 2026.05.05 13:52:03

[워싱턴=AP/뉴시스] 국제통화기금(IMF)은 4일(현지 시간)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 일부 국가는 깊은 경기침체에 빠지게 되

며, 전 세계가 공급망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지난해 4월 24일 미

국 워싱턴DC IMF 본부에서 열린 세계은행(WB)/IMF 춘계 총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6.05.05.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전

쟁이 장기화하면 일부 국가는 깊은 경기침체에 빠지게 되며, 전 세계가 공급망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4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LA)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2026 밀컨 인스티튜트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쟁이 내년까지 계속되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125달러 선에 머문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예상해야 한다"며

"물가가 치솟는 것은 물론 공급망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IMF는 지난달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하면서 중동 지역 분쟁이 짧게 진행된다면 글로벌 성장률이 3.1%로 소폭 둔

화하고, 인플레이션은 4.4%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런 시나리오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상황이 2027년까지 지속되고 유가가 (배럴당) 125달러 내외가 된다면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예상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불가피하게 인플레이션 기대도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또 IMF가 이란전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며, 비료 가격이 이미 30~40% 올라

식품 가격을 3~6% 끌어올릴 것이고 다른 산업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등 국가들은 버틸 수 있겠지만, 세계 상당 부분이 깊은 경기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이것이 공급망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며 "세계의 한 조각이 기능을 멈추

게 되면 모두가 이를 느끼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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